
<로마서 1:2-7>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에요.

      로마에서 새로운 황제가 

      등장할 때 사용했던 말이에요. 

      새로운 황제가 등장하면      

      선물도 주고, 죄수들을 풀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황제의 선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서 온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온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

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2)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이에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 안에는 

      커다란 공허함이 생깁니다.

      그 공허암은 물질, 지식, 탐욕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친히 세상 속으로 

      인간 속으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3-4)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혈통을 입고 이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물리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